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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

시민들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이자 최후의 경고이다. 

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핵 찬성에 동참하라

1. 이 땅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불의와 폭력, 독재에 굴하지 않았다. 일제에 맞선 3.1 운

동부터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.19 혁명,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에 쓰러지면서도 

민주주의를 외쳤던 5.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, 가깝게는 박근혜 정권의 국

정농단을 단죄한 촛불혁명까지, 민주주의는 숱한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다시 부활하여 

이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이 되었다. 평범하지만 나약하지는 않은 우리 위대한 시민들이 

불의에 무릎 꿇지 않고 목숨 바쳐 싸워 온 결과물이자 자랑스러운 역사다.

2. 윤석열 현 대통령이 일으킨 ‘12. 3. 내란사태’는 위대한 시민들이 만들어온 민주

주의를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폭거이자 반란행위이다.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한 발짝도 

뒤로 물러서지 않았다. 내란 당일 국회 앞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항쟁은 열흘이 넘도록 

전국 방방곡곡 거리에서 ‘윤석열 퇴진’, ‘윤석열 탄핵’ 구호로 지속되고 있다. 형

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, 손수 제작한 탄핵깃발을 들고 자유롭고도 평화로운 투쟁을 아

름답게 이어가고 있다.

3. 윤석열의 지난 12일 담화에서 보았듯이 내란수괴를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유

일한 수단은 탄핵밖에 없다. 그러나 윤석열이 속한 집권 여당은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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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로잡혀 이미 1차 탄핵 투표를 무산시켰다. 나라의 운명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민주주

의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우선하면서 시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. 이

제 다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. 새날이 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. 무엇이 

정의이고, 누가 역사의 죄인인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.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으로

서, 헌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

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숭고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 내일 탄핵 표결은 시민들

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최후의 경고이다. 내란의 공범

이 될 것인가, 참회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 민주주의 회복의 길에 동참할 것인가. 국민

의힘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 찬성에 동참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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